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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 수난의 현장과 같이44> 신 부재적인 암흑의 현장이었다. 우리는 정 

확하게 그때의 상태를 알 수 없으며，다만 사도행전을 통해서 일찍부 

터 박해가 시 작되 었고 예루살렘 에서 사도들을 포함한 지도층을 제외 

하고 다른 그리스도인은 추방되었으며，순교자들이 출현했다고 하는 

보도들을 접할 뿐이다. 그러나 유다인들에 대한 로마제국의 학정이 

가속화되다가 마침내 유다전쟁 (A. D . 66년 ) 이 발발하기까지의 정치 

적 상황을 볼 때，그리스도인들의 생존조건이 어떠했으리라는 것은 

짐작할 수 있다.

한편 저들의 예수 수난사 전승 속에는 바로 저들 자신의 실존적인 

상황이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. 이른바 평화적인 갈릴래아시대 

에도 예수는 출발부터 적대자들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받i  있는 것 

으로 서술된 것 (마 르  3, 6 )은 저들의 실존적 상황을 노출한 것이며， 

바로 그런 상황의 유사성 이 저들에게 큰 공감을 일으켰고 위로가 되 

었기 때문에, 예수의 수난이야기는 유언비어로 활성화될 수 있었다.

이상에서 예수사건의 이야기가 유언비어의 형태를 띠었으며, 이 

유언비어의 주체는 예수의 민중이었다는 점을 밝혔다. 이로써 예수 

사건 이야기 자체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물어야 할 단계에 왔다. 

우선 수난사부터 다루기로 한다.

4. 수난 사

양식사 연구의 개척자인 슈미트(K . L . Schmidt)나 디벨리우스는 

수난사만은 다른 전승자료와는 달리 일찍부터 지금의 것과 비슷하게

44) 안 병 무 ,「수난사에서 본 마르코신학」，『신학사상』제3집，1973 참조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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응결된 형태로 전승되었다는 입장을 견지했다.45 46) 그런데 불트만은 

수난사도 복음서의 다른 전승자료와 마찬가지로 설교의 주제로서 여 

러 단편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집성체라고 주장한다 .4W 그는 특히 이 

론바 수난 예고(마르 8, 31 • 9, 31 • 10, 33〜 34)가 수난사에 선행하 

는 모체라고 본다. 이것은 역시 수난사에서마저도 케리그마가 선행 

하며 이야기들은 그것을 토대로 보충，확대된 것이라고 보는 입장이 

다. 그러나 그  입장에 동의할 수 없다. 물론 수난사 안에서 일부 독립 

된 이른바 아포프테그마(또는 파라디그마)를 색출해낼 수 있다.47> 

그러나 이러한 아포프테그마가 수난사의 유기성을 파괴하지는 않는 

다. 무엇보다 우리는 문서양식에 전적으로 의존하기 전에 근본적인 

물음을 제기해야 할 것이다.

예수의 수난사와 부활이야기는 한 사건의 양면인데, 전승자들이 

수난사를 단편적으로 어느 부분만 전승했을 것이라는 전제 자체는 

납득이 가지 않는다. 너무나 억울하고 어처구니없는 예상 밖의 사건 

을 당한 예수의 민중이 가장 충격적인 예수의 수난사건의 전모를 총 

괄적으로 수렴，전승한 것이 당연한 일이지，그중의 어느 단편들만을 

가려서 전승했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. 물론 수난과정의 순서가 그 

대로 역사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. 그러나 그들 나름대로 처 

형되기까지의 과정에 따라서 수난사를 서술한 총체적인 수난 전승이 

있었을 것은 너무나 자명 하다.

45) K. L. Schmidt, Der Rahmen der Geschichte Jusu, Berlin, 1919, S. 303〜  

305 ； M. Dibelius, Die Formgeschichte des Evangeliums, S. 57. 또 디벨리 

우스는 I 판에서 이 점을 분명하게 밝혔으나 II，IE판에서 불트만의 영향을 

받아 다른 경 향을 띠었다.

46) R. Bultmann，Geschichte der synoptischen Tradition, S. 166ff. ； W. Mar- 

xen，Einleitung in das neun Testament, Glitersloh，1964, S. 120.

47) 디벨리우스는 예수의 몸에 기름 부은 여인의 이야기를 파라디그마라고 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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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제 우리는 이른바 케리그마에서 제시된 추상화된 수난사(부활 

현현도 포함된다)와 관련하여 공관서의 수난사에 나타난 특징을 열 

거해 보자.

첫째，수난 예고에는 예수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사제와 

율법학자들에게 버림을 받고 죽을 것이라고 되어 있다.48> 그러나 수 

난이야기에서는 먼저 (가리옷 사람 유다를 위시하여〉제자들과 예루 

살램의 유다 지도층(의회의원들)에게 버림을 받고，마침내 로마총 

독 빌라도의 법정에서 사형선고를 받아 처형된 것으로 되어 있다. 예 

수를 처형한 장본인은 역시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이다. 이것은 ‘성서 

에 기록된 대로막는 추상적 인 말과는 아주 다르다.

둘째，수난이야기에는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전제가 마지막 

순간까지 그 어디에도 반영되어 있지 않다. 만약 그런 전제가 있었다 

면, 제자들의 배신이나 게쎄마니에서의 기 도 (고 투 )나  십자가상에서 

의 최후의 절규 같은 것이 설명될 수 없다.49> 예수가 받는 고통의 가 

장 핵심적인 이유는 유다 지도층에 의해，로마인에 의해 버림받는 것 

도 아니고 제자들에 게 버림받는 것도 아니 라 하느님께 버 림받는다는 

데 집중되어 있다.

셋째，케리그마에서는 케리그마의 주체가 이른바 사도들로 되어 

있으나，공관복음서에서 저들은 예수의 수난에 대해 전혀 무지했고

48) 수난 예고(8, 31 • 9, 31 • 10, 33 이하.) 가운데 9장에서는 “사람들의 손에 넘 

어가 죽임을 당한다”고 추상적으로 표현된 반면，10장에서는 “사제들과 율법 

학자들의 손에 넘어가겠고 그들은 그를 죽이기로 결정하고 이방 사람들의 손 

에 넘겨줄 것이다”로 되어 있다. 그러므로 이 10장의 것은 오히려 역으로 수 

난사건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. 구체적인 묘사가 8, 9장의 수난 

예고에는 없다.

49)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전제했다면 이 모든 것은 하나의 연극에 불과하게 되 

고 수난은 참의미에서 수난이 될 수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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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그렇기 때문에 공관복음서에서는 베드로를 ‘사탄’이라고 하기도 하 

며，저들이 예루살렘 도상에서 수난이 없는 하느님 나라를 전제하고 

자리다툼을 벌였다고 한다) 예수의 수난의 목격자로 서술되지 않았 

다(이것은 게쎄마니 동산에서 그들이 자고만 있었다든지，예수의 처 

형장소에 참여한 흔적은 없고 도망쳤다는 서술 등에서 볼 수 있다). 

그의 수난과 빈 무덤 그리고 현시의 첫 목격자는 사도들 중의 어느 

누구가 아니라，당시 민중의 대표적 심볼이었다고 생각되는 여인들 

로 보도되어 있다.

넷째，고린토전서 15장에 있는 예수의 부활현시의 명단과 예수사 

건 이야기의 내용은 전혀 다르다. 무엇보다도 고린토전서의 부활 케 

리그마에서 여인들이 등장하지 않는 데 비해서 공관복음서의 수난현 

장에는 게 파 (베 드 로 )가  목격자로 등장하지 않는다.501 더욱이 주의 

형제 야고보가 부활증인이라는 것을 공관복음서 전승에서는 상상도 

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지적한 대로이다. 마르코는 여인들만을 빈 

무덤의 첫 목격자로 증언한다. 그러나 이 마르코자료 외에 그 어디에 

서도 빈 무덤에 관한 언급은 없다.511 빈 무덤 이야기는 부활이 역사 

적 사건이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가장 구체적인 증언이다. 이것을 제 

거하면 부활사건이 십자가의 의미 계시라는 결론에 쉽사리 도달하게 

된다.52) 마르코는 1的으을 8절로 끝맺음으로써 부활현시에 대한 이야 

기를 생략하고 있다.태 그러나 그것은 갈릴래아에서 제자들에게 나

기  단 루가 24장은 예외이다. 루가 24, 34은 후기에 첨가된 것이리라.

51) 고전 15, 4c와 비교하면，“무덤에 묻히신 것과 성서에 기록된 대로 사흘 만에 

다시 살아나신 일입니다.”

52) R. Bultmann, T h eo lo g ie  d es  n eu en  Testam ents , Tubingen, 1958, S. 292〜

306. ,

53) 마르 16, 1 〜 8이 원래의 결어라는 견해는 다음에서 볼 수 있다. W. Marxen, 

Der Evangelist Markus, S. 51 〜 59 ； R. Bultmann, D ie  G e sc h ic h te  d e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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타난 현시를 전제하고 있다. 그럴 경우에도 여인들은 부활현시의 목 

격자로서 제외되었을 것이라고 상상할 수 없다.54>

다섯째，전체적으로 보아서 수난이야기는 과도적인 사건이 아니고 

그 자체로서 독립적으로 철저한 절망의 현장을 노출시키고 있다. 수 

난이야기는 이미 지적한 대로 신의 출현 따위는 물론 초자연적인 어 

떤 가능성도 없는，글자 그대로 적나라한 신 부재의 암흑의 현실을 

드러내고 있다. 게쎄마니의 고투，비리로 진행되는 재판과정, 마침내 

십자가에서의 절규에 이르기 까지 어떤 영웅전기 나 종교적 인 인물 서 

술에서는 볼 수 없는 처절한 절망상태를 그리고 있을 뿐이다. 이것은 

부활, 즉 승리에 초점을 두고 그것에 의미를 주기 위해서 하나의 과 

정적 사건으로 예수의 죽음을 언급한 케리그마의 성격과는 근본적으 

로 다른 것으로서 이것을 전승하는 민중의 삶의 자리와 부합된다.

이미 지적한 대로 그리스도 찬가는 수난사와 가깝지만 선재사상이 

그 바탕이 되므로 수난사건이 상대화됐는데，수난사건 이야기에서는 

물론 마르코복음 전체에서 선재사상의 혼적을 찾아볼 수 없다， 예 

수의 수난사건 이야기는 잔인할 정도로 냉엄한 비리 속에서 아무런 

저항할 도구도 갖지 못한 힘없는 자가 비참하게 패배하는 고독한 싸 

움을 역력히 보여주고 있다. 이 전승자는 유다 지도층과 로마제국이 

야합하여 예수를 불법으로 처형하는 이 마당에，예수를 따르던 무리 

들은 물론 그의 제자들마저도 도망침으로써 속수무책 죽음으로 매도

I l l

sy no p tischen  T r a d itio n , S. 319. 아마 마르코 편자는 의도적으로 8절에서 끝 

냈던 것 같다.

54) 이러한 개연성을 알기 위해서 마태오가 여인들을 부활현시의 첫 목격자로 서 

술하고 있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(마태 28, 9 이하).

55) R. Bultmann， D ie  G e sch ich te  d er  sy n o p tisch en  • 公 소 / 허 혁 역，『공관 

복음서 전숭사』，433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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되는 예수의 사건에 대해 울분을 터뜨리고 절규하는 것이다. 십자가 

상에서 예수의 절규는 이런 억울함을 목격한 전승자들의 절규와 일 

치된다. 이러한 내용은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사도들의 설교에서 

언급된 예수의 수난설교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.

5. 예수의 행태 일반

1) 기적 이야기와 예수의 행태

예수의 기적행위에 대한 보도는 네 복음서 전체에서 29회에 달한 

다. 특히 마르코복음에는 예수의 말씀보다는 기적이야기에 초점을 

모으고 있다. 양식사 연구에서는 이 이야기들이 각기 독립되어 전승 

된 것이라고 하는 견해가 통념이 되어버렸다. 그러나 기적이야기가 

원시 그리스도교회의 설교에서 그 삶의 자리를 가진다는 견해 (디벨 

리우스)나，원시교회의 변증적인 동기에서 형성되었다는 견해(불트 

만 )에 는  동의할 수 없다.

케리그마 신학의 입장에서 보면，초대교회의 설교에서 그 핵심은 

‘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’이다. 그리고 그러한 근거 위에서 신 

앙의 촉구가 불가결한 요소로 되어왔다. 그러나 많은 기적이야기는 

극히 제한된 일부의 예외를 제외하면 그렇지 않다.56) 또 기적이야기 

중 일부에는 부활사건이 반영되어 있다는 견해에 긍정할 수는 있으

~ )  타이센은 마르 2, 5 : 루가 5, 8 : 요한 5, 14이 예외에 해당한다고 지적한다 

(G. Theissen, “Synoptische Wundergeschichten im Lichte unseres 
Sprachverstandnisses,M W issen sc h a ft u n d  P r a x is  in  K ir c h e  u n d  G e s- 

e llsch a ft, S. 292).


